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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몸으로 느껴지는 뜨거운 열기를 마주하니 휴가 시즌이 코앞으로 다가왔음을 실감한다. 분주

한 도심에서 벗어나 귓가를 간지럽히는 물소리 그리고 오롯한 휴식이 그리웠다면 주목! 지난 4

월, 말레이시아 입국자 자가 격리가 해지되며 해외 여행객의 관심을 받고 있는 곳이 있다. 아난타

라 데사루 코스트 리조트 & 빌라가 주인공. 이곳이라면 팍팍한 일상에서 벗어나 평화로운 시간

을 만끽하기에 충분하다. 새로운 스타일의 여행을 제안하는 세계적인 호텔 브랜드 아난타라답게 

현지의 문화를 더욱 가깝게 만날 수 있고 동시에 최상의 서비스와 시설을 갖춰 더욱 눈길을 끈

다. 말레이시아에 오픈한 아난타라 데사루 코스트 리조트는 17km의 해변이 이어지는 데사루 코

스트에 자리 잡고 있다. 차로 이동할 경우 세나이 국제공항에서 45분, 싱가포르에서 2시간이면 닿

을 수 있어 접근성도 뛰어나다. 아난타라 데사루 코스트 리조트&빌라에서 가장 먼저 눈을 사로

잡는 부분은 특별한 인테리어. 천혜의 자연에 둘러싸인 개방형 구조의 객실은 싱가포르 건축회

사인 와우 아키텍츠 워어웡 디자인(WOW Architects & Warner Wong Design)과 말레이시아의 

EDC(Environment Design Consultants)가 지역의 전통 건축 재료와 말레이시아의 전통 건축양식

을 모던한 감각으로 풀어낸 결과다. 끝없이 펼쳐진 에메랄드빛 바다와 황금빛 해변 전망 그리고 

열대 정원 사이에 자리 잡은 리조트는 123개의 객실을 갖추고 있으며, 90개의 디럭스 게스트 룸과 

프라이빗 풀을 구비한 13개의 풀빌라는 1개 혹은 2개의 베드룸으로 구성되어 있어 선택의 폭도 높

다. 특히 석호 주변에 위치한 풀빌라는 태양빛을 막아주며 공기 순환을 돕는 전통 캄퐁 하우스에

서 영감을 받아 디자인했다. 보다 넓은 객실을 원한다면 프라이버시를 강조한 20개의 레지던스도 

눈여겨보자. 인피니티 풀과 조리 도구가 완비된 주방이 딸려 있어 가족이 여유롭게 머물기 좋다. 

상상만으로도 설레는 곳이지만 아난타라 데사루의 매력은 지금부터다.

데사루에서 즐기는 
천상의 휴가
싱그러운 열대 정원, 아름다운 석호와 바다에 

둘러싸여 나만의 시간을 보낼 수 있는 곳. 

말레이시아에 새롭게 문을 연 럭셔리 리조트 아난타라 

데사루로 안내한다. 에디터 전수연

짜릿한 수중 액티비티

아난타라 데사루 리조트는 취향에 따라 골라 즐길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

을 갖추고 있다. 그룹 요가 세션에 참여하거나 개인 레슨을 받을 수 있으며, 비

치발리볼을 비롯한 패들보드 혹은 카약 그리고 윈드서핑과 카이트 서핑 등과 

같은 해양 스포츠를 즐길 수 있다. 갑자기 비가 쏟아지거나 바람이 강하게 부

는 날에도 걱정 없다. 언제든 풍덩 뛰어들 수 있는 수영장이 있기 때문이다. 리

조트의 1/3 정도를 채웠다고 생각될 만큼 큰 규모를 자랑하고, 아이들을 위한 

얕은 풀도 마련되어 있어 모든 연령대가 안전하게 물놀이를 즐길 수 있다. 동

남아시아의 열대 과일을 직접 눈으로 보고, 맛보고 싶다면 데사루의 과일 농

장 투어는 어떨까? 축구장 70개가 들어갈 정도의 거대한 180에이커 규모의 천

연 열대 과일 농장은 지프를 이용하거나 ATV 사륜 바이크를 타고 둘러볼 수 

있고, 체험 이후에는 직접 맛보는 시간도 가질 수 있다.

품격 높은 미식 경험

여행의 묘미 중 하나는 현지에서만 맛볼 수 있는 음식이다. 아난타라 데사루

에서라면 현지 음식을 먹기 위해 멀리 나가지 않아도 된다. 해변에 위치해 전

문 그릴을 즐길 수 있는 ‘시 파이어 솔트’ 레스토랑을 비롯해 현지 말레이시아 

요리 및 아시아 그리고 세계 각국의 요리를 제공하는 올데이 다이닝 레스토랑 

‘터메릭’은 갓 잡은 싱싱한 해산물과 최고급 식재료로 만든 수준 높은 다이닝

으로 투숙객들의 미각을 사로잡는다. 현지 셰프가 직접 요리하는 메뉴의 재료

부터 레시피까지 모두 알고 싶다면 리조트에서 운영하는 쿠킹 클래스에 참여

하는 것도 방법. 셰프의 자세한 설명과 함께 다양한 향신료와 허브를 사용해 

음식을 직접 만들어보고, 완성한 음식은 점심으로 즐길 수 있다. 해가 질 때쯤 

느긋한 시간을 보내며 하루를 마무리하고 싶다면? 풀사이드 바인 ‘라군 풀 바’

에서 지는 해가 바다를 붉게 물들이는 황홀한 일몰을 감상하며 칵테일과 샴페

인을 즐길 수 있으니 참고할 것. 

몸과 마음의 재충전

온종일 물놀이나 골프를 즐긴 후에는 아늑하고 조용한 스파에서 지친 몸과 마음을 다독여보

자. 태국과 말레이시아의 전통과 지혜 그리고 테라피스트의 테크닉을 더해 완성한 최고의 휴

식을 경험할 수 있기 때문. 관리 직전, 그날의 몸 컨디션, 관리의 목적 그리고 압의 강도까지 상

세히 체크하고 진정, 미백, 릴랙싱 등의 효과를 겸비한 오일을 고를 수 있다. 숙련된 테라피스트

와 함께 트리트먼트에 대해 충분히 의견을 나눈 뒤 룸으로 이동하기 때문에 오로지 나만을 위

한 맞춤형 관리인 셈. 각자의 취향에 맞춘 룸의 온도와 베드의 각도를 체크한 뒤, 테라피스트에 

손에 몸을 맡기면 마치 구름 위에 떠 있는 듯 온몸이 금세 편안해지고, 1시간 남짓의 테라피만

으로도 찌뿌둥했던 몸이 가뿐해진다. 


